
5-9-2010 주간 메세지 

성시: 시편 133:1-3 

본문: 요한복음 11;1-40 

제목: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인 것이다 (롬 3:23; 6;23).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죽은 자는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생명을 

받는 것이다(롬 3:24).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장사지내고 

따르겠다는 제자를 향해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지내게 하라.” 마 8:22)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지낼 수 있겠는가? 이는 분명히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비록 육신이 

호흡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미 죽은 자로 여기신다는 것이며, 그 

이유로는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진토와 같이 

여겨지는 시체에 불과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본문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자신이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사로를 

병들어 죽도록 잠시 허락하시고 그의 몸이 나흘이 지나 이미 썩은 

후에 그를 다시 살리심을 보여주신 것이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하여 

자신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생명의 주이심을 선포하신 

것이다:“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 11:25-26)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다. 이 질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질문인 

것이다.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요 11;27)라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무덤 앞의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르다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사로의 

냄새나는 시체를 생각하며 오히려 시체가 살아나지 못할 것을 

믿게 되었다. 이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만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큰 음성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시니 죽었던 자가 수의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왔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 하에서 죄들이 가려진 채 죽어 잠들었던 많은 구약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첫 열매들이 된 것이다 (고전 15:20; 마 27:52). 이 

모든 것을 살아서 목격한 사도 요한은 온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였다: 

“태초에 말씀이 게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어진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 것도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므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헤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14) 

     주님께서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요 5;39-40)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죽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다. 

그럼에도 죄인들은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와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 생명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육신의 빵을 먹고 만족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요 6:63)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요 6:64)고 

말씀하셨을 때 열 두 제자들 외에는 모두 주님을 떠나버렸다. 

주님께서 그 열 둘을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요 6:68) 

 

     그렇다! 주님의 말씀은 죽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다.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길은 오직 

그리시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통하여 기록한 요한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증거했다 (요 20:31). 

 

     그렇다! 교회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함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 생명을 얻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이 생명만 받으면 그 생명 속에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갈 5:22-23)이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어떤 훈련이나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 기드론 골짜기를 제자들과 함께 

지나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요 15:5) 

주님께서는 앞으로 그들이 받을 성령을 통하여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을 믿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처지나 생각을 초월하여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미래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이다. 지금 믿을 때에 즉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나온 것처럼 지금 

믿을 때에 죽은 영이 즉시 살아나는 것이다. 또한 살아난 영은 

즉시 생명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충만히 

취하여 그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죽은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자!  

“그러나 노아의 날과 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 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마 24:37-41) 

마지막 날들에 생명 보다도 육신의 것을 취하기를 좋아하는 

세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5-9-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133:1-3 

Main scripture: John 11:1-40 

Subject: Believe to see the glory of God 

     All men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and the 

reason why they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is that the 

wage of sin is death (Rom. 3; 23; 6:23). Being short of the 

glory of God means not to be able to rise again after death. The 

dead neither can see the glory of God, nor see God. But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man can have 

the everlasting life in the glory of God (Rom. 3:24). Lord Jesus 

spoke to one of his disciple who was going to follow him after 

the funeral of his father:”Follow me; and let the dead bury 

their dead.”(Matt. 8:22) 

How can the dead bury the dead? Definitely this means 

spiritual death; and spiritually dead man is considered as the 

dead before God, even though they have breath in their nose. 

In other word, they are already as dust before God, for they 

don’t have chance to be revived again. 

 

     In the main passage, Jesus wanted to reveal himself God 

which gives life toward the world. He revived Lazarus from 

death after his body was corrupted for four days; actually Jesus 

allowed him to die of fatally illness. Jesus spoke to Martha; he 

actually spoke to the world to declare himself the Son of God, 

the Lord of life:  
“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that 

believeth in me, though he were dead, yet shall he live: 
6
And whosoever liveth and believeth in me shall never 

die.”(John 11:25-26) 

Jesus asked Martha, “Believest thou this?” afterwards. 

Actually he was asking to the all of the world.  

    

Upon hearing the confession of faith said by Martha, “Yea, 

Lord: I believe that thou art the Christ, the Son of God, 

which should come into the world.”(John 11:27), Jesus 

asked them to take away the stone from the place where the 

dead were laid. Martha lost her faith again thinking the 

corrupting body of her brother saying, “Lord, by this time he 

stinks; for he has been dead four days.” Then Jesus said again 

to her, “Said I not unto thee, that, if thou wouldest believe, 

thou shouldest see the glory of God?” 

And he cried with a loud voice, “Lazarus, come forth.” And 

Lazarus that was dead came forth, bound hand and foot with 

graveclothes: and his face was bound about a napkin. 

 

     To testify of himself God, the giver of life, he rose again 

after died for our sins to be the first fruit of them that slept; and 

the first fruits with the saints that slept in the faith of Christ 

being their sins covered by the blood of animals in the law 

(1Cor. 15:20; Matt. 27:52). Apostle John proclaimed boldly 

toward the world, for he saw the resurrection of Jesus with the 

saints with his eyes: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2
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3
All things were made by him; and 

without him was not anything made that was made.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   
14

And the 

Word was mad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beheld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John 1:1-4,14) 

      Lord Jesus grieved, for there were few that came to him to 

have this life. Jesus spoke of the scriptures:  
“
Search the 

scriptures; for in them ye think ye have eternal life: and 

they are they which testify of me. And ye will not come to 

me, that ye might have life. “(John 5:39-40) 

 

In other word, the purpose of the scriptures written is to give 

life to the dead. But they didn’t want to receive him to have 

life, but for something else. Jesus spoke to the crowd that was 

satisfied by the bread that is corruptible food: 
“
It is the spirit 

that quickeneth; the flesh profiteth nothing: the words that 

I speak unto you, they are spirit, and they are life.”(John 

6:63) And he said to his disciples also, 
64

But there are some 

of you that believe not.”(John 6:64) 

Then everyone except the twelve went away from Jesus. Jesus 

asked the twelve, “Will ye also go away? Then Peter 

confessed by faith to Jesus, 
69

And we believe and are sure 

that thou art that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John 

6:68) 

 

     Yes! The word of the Lord Jesus is the word of life which 

gives the life eternal; and the only way to receive the life is to 

believe on the Lord Jesus, the Christ, and the Son of God. 

Apostle John testified of the book of John that was written, that 

you might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Christ; 

and that believing you might have life through his name (John 

20:31). 

 

     Yes! The church of God is the body of Christ that gives life 

through the regeneration of the Spirit obeying the gospel of 

Christ in the words of God. Receiving life through the Holy 

Ghost, the fruit of the Spirit is born automatically that is love, 

joy, peace, longsuffering, gentleness, goodness, faith, 

meekness, temperance (Gal. 5:22-23). These fruit could be 

born through neither any training nor programs.  Jesus spoke to 

his disciples passing by the valley of Gridiron before he was 

arrested: 
“
I am the vine, ye are the branches: He that 

abideth in me, and I in him, the same bringeth forth much 

fruit: for without me ye can do nothing.”(John 15:5) 

 

     The faith in the Lord is to believing his words beyond 

circumstances or human thoughts; and such faith is not of 

something in the future, but in present tense. When we believe 

right now, we shall see the glory of God right now. As Lazarus 

came forth from the dead, the dead spirit is to be revived right 

away by faith. And the regenerated Spirit is hungry for the 

milk of the word of life. Receiving the words of God to be 

filled the Spirit of God, they can give the life to the dead 

through preaching the gospel of Christ. 

 

     Finally, we have to remember the message of warning 

given unto us by the Lord Jesus at the end time: 

“But as the days of Noah were, so shall also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be. 
38

For as in the days that were before the 

flood they were eating and drinking, marrying and giving 

in marriage, until the day that Noe entered into the ark, 

And knew not until the flood came, and took them all 

away; so shall also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be. Then 

shall two be in the field; the one sha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Two women shall be grinding at the mill; the one 

sha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Matt. 24Z:37-41)  

    He was talking about the generation to come that prefers 

something corruptible instead of the life incorruptible. Not 

being discouraged by seeing the world let us look unto the 

Lord Jesus Christ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Hallelujah! 


